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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코리안 몬스터’류현진(32·LA다저스·사진)이 개막

전에서 승리를 따냈다.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2001년 

박찬호 이후 한국인 선수로는 18년 만이자 일수로는 

6,568일 만에 역대 두 번째 개막전 선발승의 주인공이 

됐다. 박찬호는 지난 2001년 4월3일 당시 다저스 소속으

로는 밀워키 브루어스와 개막전에서 7이닝 5피안타 2볼

넷 1사구 7탈삼진 무실점으로 한국인 최초의 개막전 선

발승을 거둔 바 있다

29일‘데일리안’에 따르면 류현진은 전날 오후 1시 10

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

이아몬드백스와의‘2019 메이저리그’홈경기에 선발로 

나와 6이닝 4피안타(1피홈런) 1실점을 기록하며 다저스

의 12-5 대승을 이끌었다. 볼넷은 단 한 개도 내주지 않

았고, 탈삼진은 8개를 기록했다. 6회까지 총 투구 수는 

82개로 좀 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지만 시즌 첫 경

기인 만큼 다저스 코칭스태프는 크게 무리시키지 않았

다. 류현진은 7-1로 앞선 6회말 타석 때 알렉스 버듀고

2019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투어‘한국 낭자 

군단’의 기세가 가히 파죽지세이다. 

지난 26일‘파이낸셜뉴스’에 따르면 한국 낭자들은 

이날 현재 올 시즌 33개 대회 일정 중 6개 대회가 치러진 

가운데 벌써 4승을 합작했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다. 

자그만치 66.7%의 승률이다. 

시즌 개막전인 지난 1월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

오브 챔피언스에서‘맏언니’지은희(33·한화큐셀)가 

마수걸이 우승을 거둔 것을 필두로 2월에 혼다 LPGA

타일랜드에서 양희영(30·우리금융그룹), HSBC위민스 

월드 챔피언십에서 박성현(26·솔레어)이 우승 트로피

를 들어 올렸다. 그리고 지난 25일 막을 내린 뱅크 오

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작년 신인왕 고진영(24·하이

트)이 4타차 역전 드라마로 정상을 차지했다. 

‘한국 낭자 군단’의 한 시즌 역대 최다승 합작은 2015

년과 2017년에 거둔 15승이다. 우연히도 홀수해에 유독 

강세를 보였다. 올해도 그 전통은 그대로 재현될 조짐이

다. 2015년에는 6개 대회 중 무려 5개 대회, 2017년에는 

개막 선발 류현진, 압도적 피칭으로 진가 발휘

LPGA 한국 군단, 한 시즌 최다승 경신할까

초반 6개 대회 가운데 4개 대회서 한국 선수들이 우승

했다. 10승을 거둔 2016년에도 한국 선수들은 초반 6개 

대회 중 4승을 가져갔다.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약

하다는 징크스만 극복한다면 올해는 한 시즌 역대 최다

승 경신도 기대할 만하다. 

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다. 왜냐면 선수들의 승수 쌓기 

경쟁을 부추기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. 다름아닌 2020

년 하계 도쿄올림픽이다. 남녀 각각 총 60명이 출전하

게 되는 올림픽에는 세계랭킹 15위 이내에 든 선수들 중

에서 국가별로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다. 따라서 대

표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세계랭킹을 최대한 끌어 올려

야 한다. 우승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극마크를 달 가능

성은 높아진다. 

현재 여자골프 세계랭킹 15위 이내에 든 한국 선수는 

1위 박성현을 비롯해 유소연(29·4위), 박인비(31·6위), 

고진영(9위), 양희영(13위) 등 5명이다. 이들 외에도 각각 

16위와 19위에 자리한 김세영(26)과 지은희도 호시탐탐 

기회를 엿보고 있다. 여기에‘루키’이정은(23)까지 가세

하므로써 대표 확정까지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. 

와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.

류현진은 이날 3⅔이닝 7피안타(4피홈런) 2볼넷 7실점

으로 무너진 잭 그레인키(애리조나)를 압도했다.  다저스 

타선도 이날 경기에서 구단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인 8홈

런을 폭발하며 류현진의 개막전 승리를 도왔다.

원래 개막전 선발 등판은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마운드

에 오른 클레이튼 커쇼가 유력했다. 하지만 9년 연속 개

막전 선발 등판이 유력해 보였던 커쇼는 스프링트레이

닝 초반 어깨 통증을 느끼며 불펜 피칭을 중단했다. 이

에 지난 시즌 포스트시즌 디비전시리즈서 커쇼를 제치

고 1선발로 나섰던 류현진이 또 한 번 중책을 맡아 자신

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. 

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“류현진

은 절대로 긴장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수”라

며 류현진이 큰 무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던졌다고 평

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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